
석유관리원, 석유 내부거래 “논란”
직원들에게 시료용 저가판매 들통 … 품질 이유로 인수 불가능 주장

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위해 매입한 석유를 직원들에게 저가에 팔아넘겨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

주장이 제기됐다.

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(새누리당)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석유관리원

은 2011년 품질검사용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휘발유 10만9155리터, 경유 1억9000만원 상당

의 10만3534리터를 사들였다.

휘발유는 13.7%인 1만4869리터, 경유는 13.2%인 1만3571리터만 시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할인

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업무용 자동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.

특히, 직원들에게는 세후공장도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를 리터당 2040원인 구매가격보다 400원 가까이 저렴한

1665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심지어 2009-2010년에는 세전공장도가격인 600원 안팎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소지를 남겼다고 정수

성 의원은 지적했다.

정수성 의원은 “품질검사 뒤 남은 휘발유를 내부직원들에게만 저가에 공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

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”이라며 “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

마련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에 석유관리원은 “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 무상 기증을 검토했으나 품질 등을 이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

고 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”이라며 “판매대금은 전액 사회봉사활동 기금으로 쓰고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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